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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예측가능하게 비이성적이다. 예측불가능하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

하게비이성적이라는것이재미있다.  

장기기증에 대한 연구를 보아도 인간의 행동 결정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알게 된다.

죽은후에장기기증을많이하는나라가있는가하면, 장기기증을거의안하는나라가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을 하자고 캠페인도 벌였지만 참여자가 극소수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장기기증을많이하는나라와거의하지않는나라가있다.  덴마크, 네델란드, 영국, 독일의

장기기증률은10퍼센트대다. 그런데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의

장기기증률은거의100퍼센트에가깝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각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 이타주의적인 성향에서 이 차이를 설명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 덴마크나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는설명이안된다.

답은운전면허증뒤의체크박스에있다. 장기기증을거의하지않는나라에서는운전면허증

뒤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장기기증에 참여하고 싶으면 박스에 체크하시오”. 대부분의 사람

들은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반면, 장기

기증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운전면허증 뒤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장기기증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박스에 체크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동적

으로 장기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운전면허증 뒤에 문구를 어떻게 써놓았느냐에

따라서장기기증률이이렇게엄청난차이를보이는것이다. 문화차이가아니다. 이타주의적인

성향때문에도아니다. 이렇게간단하게‘Default’를바꿔주는것만으로도참여율을높이게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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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매일매일살아가면서많은부분을우리스스로결정한다고믿는다. 하지만잘따져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지선다형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결정된 패턴을 따라 행동하는

것뿐인데, 스스로의자율의지로결정했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

또다른사례가있다. 어느잡지사에서다음과같이선택항목을주었다.

�온라인구독$59

�종이잡지구독$125

�온라인과종이잡지동시구독$125

이렇게되면결과는어떨까? 물론중간항목인종이잡지구독$125를선택하는사람은한명도

없다. 그걸 선택하느니 온라인과 종이잡지 동시 구독 $125를 선택한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온라인구독16%, 종이잡지만구독0%, 온라인과종이잡지동시구독자84%가된다.  

그렇다면종이잡지만구독한다는중간항목은전혀쓸모가없는것일까? 아니다.

이 중간 항목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서 쓸모없는 항목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중간 항목은 온라인+종이잡지의 콤보 딜을 더 멋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와우, 종이잡지만 구독해도 $125인데, 온라인과

종이잡지다합해서$125이네. 당연히이걸선택해야지”이렇게되는것이다.  

이 중간 항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 중간 항목을 없애고 보니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다. 온라인만 구독하겠다는 독자가 68%, 온라인+종이잡지를

선택한 독자는 32%로 내려갔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선택 항목 밖에 없었을

때는대부분의사람들이온라인만구독하는선택을한것이다. 

그러니아무도선택하지않아서일견쓸모없어보이던이중간항목은

실제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역할이란? 온라인+종이

잡지라는콤보딜을더욱빛나게해주는조연인것이다.   

매우 이성적일 것 같은 구매 결정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게 비이성적인 행동 패턴을 보인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

하는사이에, 우리는스스로의비이성적인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심리학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지도

를읽는방법을알려준다. KEA




